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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과 묵상으로 보내는 세모(歲暮) 
현대인들은 마지막 몇 초까지 절약하며 살아야하는 ‘작업포화’ 상태에 처해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음주의자들 까지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상할 틈도 없을 만큼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지는 목적과 욕심은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흔들어댑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이러다 보니 헨리 나우웬은 “침묵은 정말 어렵다. 입을 다무는 것도 힘들지만 그보다도 마음을 침묵하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삶의 정황이 가져다주는 폐해는 심각합니다. 조급증은 영적 생활을 마비시키고, 인간을 작업기계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결과중심적인 삶, 조급한 생활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바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은 ‘남’이 됩니다. 결국 이런 사역과 삶은 끊임없는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분주함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결단을 내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만드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실적에 매여 기계처럼 사는 삶에서, 하나님과 내적인 친밀감으로 사는 삶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소그룹을 이끌어 오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은 브루스 디마레스트의 책 “영혼을 생기나게하는 영성” 제 5장을 요약 정리하면서 “침묵과 묵상”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합니다. 침묵과 묵상은 우리에게 너무도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묵상이란?  

묵상이란 단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가(Haga)’인데 “말하다. 신음하다. 묵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계에서 이 단어는 비둘기가 아침에 반복적으로 내는 소리나 사자의 울음소리를 연상시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시하(Sihah)’인데 이것은 “숙고하다. 암기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의 어근을 볼 때, 묵상이란 영원한 진리에 대해 깊고 반복적인 숙고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묵상의 목적 

2차세계 대전 중 독일 핀케발드에서 반 나치 신학자들이 문을 연 지하신학교 교장을 지낸 디미트리히 본 훼퍼는 “우리에게 묵상이 왜 필요한가? 묵상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내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보다 깊이 들어가는 것을 실패한 날은, 하루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기초 위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묵상의 진정한 목적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묵상 

효과적인 묵상은 인간의 모든 기능을 이용합니다. 인간의 지성, 직관, 의지, 감정, 윤리감각까지 모두 사용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묵상은 지성뿐 아니라 영적으로 전신을 동원하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지적으로만 얻는 지식은 영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제대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세모(歲暮)에 필요한 침묵과 묵상 

버나드는 유명한 신학논문 「사랑의 하나님에 관해서」(About God of Love)에서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전 인격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실패와 죄의식으로 가득한 과거,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미래로부터 동시에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토마스 무어는 “인간의 영혼이 다듬어지는 곳은 묵상과 고민을 통해 만들어지는 우리 내부의 공간을 통해서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몇 분의 여유를 회복하기 위해, 전문심리상담가에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기꺼이 낸다”라고 말했습니다. 

소그룹이 방학에 들어간 세밑, 전문심리상담가에게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묵상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지는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시편 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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